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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2. 22 (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이재명 후보, 명확행 시리즈 ‘청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성과 소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
  

○ 경기도지사 시절, 청소차 배기관 방향 및 종량제 봉투 용량 개선, 휴게공간 마련 등 

청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에 주력

○“노동 존중 사회, 기본부터 잘 지키는 것에서 출발 … 작더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방법 찾고, 물 샐 틈 없이 국민 삶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SNS를 통해 청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성과

를 소개하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겠

다”라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 권리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에 예

외를 두지 않고, 노동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24번째 시리즈인 ‘청소노동자 근

로환경 개선’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여러 시급한 노동 문제 중 가장 주력했

던 현안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우리의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쾌적하게 

일할수록, 모두의 삶이 쾌적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표적으로 ▲청소차 배기관 방향 변경 ▲안전한 일터를 위한 종량제 봉

투 용량 개선 ▲휴게공간 마련을 통한 쉴 권리 보장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소노동자들은 주로 청소차 뒤쪽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아 자연스

레 차량 뒤쪽 배기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그대로 들이마시게 된다”라며 “관내 

시·군에 민간 대행업체 평가 시 배기관 방향 전환 여부를 고려하도록 권고하여, 청소

노동자분들이 배기가스 직접 흡입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기존 100L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규정 상한 무게가 25kg이지만, 

압축해서 버릴 경우 최대 45kg까지 무게가 늘어나 청소노동자의 신체 손상, 안전사고 

위험 문제가 있었다”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최대용량을 100L에서 75L로 하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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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쉴 권리’ 보장을 위해 경기도 광교 신청사에서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

간을 기존 설계안보다 확장했고, 경기도가 사전 승인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건축

물 사업 계획에 청소원 등의 휴게공간을 반영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현재 시행 

중이다.

  이재명 후보는 “배기관 방향, 종량제 봉투 용량을 바꾸는 일이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노동 존중 사회는 기본부터 잘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며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바꾼 서울시 사례를 전국으로 확

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약속드린 이유도 다르지 않다. 늘 작더라도 할 수 있는 일

부터 방법을 찾고, 물 샐 틈 없이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첨부 : SNS 메시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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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가 건강해야 우리 모두 건강합니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쾌적한 환경에

서 일할 권리에 예외가 없도록 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모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무

리 쓸고 닦아도 티가 안 나지만 하루만 방치하면 금방 티가 나는 청소의 중요성입니

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도, 공동체의 재생산을 위한 ‘필수노동’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여러 시급한 노동 문제 중 청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에 주력했던 이

유입니다. 우리의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쾌적하게 일할수록, 모두의 삶이 

쾌적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차 배기관 방향을 바꾼 것이 대표적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주로 청소차 뒤쪽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아 자연스레 차량 뒤쪽 배기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그대로 들이마

시게 됩니다. 관내 시·군에 민간 대행업체 평가 시 배기관 방향 전환 여부를 고려하

도록 권고하여, 청소노동자분들이 배기가스 직접 흡입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 종량제 봉투 용량도 바꿨습니다. 기존 100L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규정 상한 무게가 25kg이지만, 압축해서 버릴 경우 최대 45kg까지 무게가 늘어나 청소

노동자의 신체 손상, 안전사고 위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내 시·군과 협의하여 쓰레

기 종량제 봉투 최대용량을 100L에서 75L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편하게 쉴 권리’는 쾌적하게 일할 권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경기도 광교 신청사에

서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기존 설계안보다 확장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가 

사전 승인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 사업 계획에 청소원 등의 휴게공간을 반

영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현재 시행 중입니다. 

배기관 방향, 종량제 봉투 용량을 바꾸는 일이 크고 대단한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

러나 노동 존중 사회는 기본부터 잘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환경미화

원’이라는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바꾼 서울시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을 검토하겠다 약속드린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행정의 디테일도 잘 살리지 못하면서 크고 거대한 민생 과제를 잘 해낼 수 없겠

지요. 늘 작더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방법을 찾고, 물 샐 틈 없이 꼼꼼하게 국민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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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24. 청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이재명은_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606070021135


